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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
  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
  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
  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
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 왔더라 

24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
  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
  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
25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

26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
  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
27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
 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

28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
  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
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
  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
  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


